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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,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본격 지원한다

- 중소기업 우수 안전기술 사업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첫 시행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를

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모집한다.

○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’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‘은 우수

재난안전기술을 제품화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

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.

□ 2019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(’18.12월 기준) 결과에 따르면 67,159개

재난안전산업 기업 중 매출액 5억 원 미만이 절반가량인 49.6%,

해외수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.7%로 대부분 소규모이고 영세하여

우수한 안전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력과 시장정보력 부족 등으로

제품화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○ 이에,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

비즈니스모델 개발, 법률 자문, 상용화 전략 수립, 홍보와 마케팅

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

원하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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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올해는 총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, 기업당 
지원금 1,000만원 이내로 총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.

 ○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(mois.go.kr) 및 한국능률협회(kma.or.kr) 
누리집을 통해「2020년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
지원기업 공모」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□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“중소 재난안전기업에 대한 맞춤형

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

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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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참고 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

□ 추진 배경

○ 국내 재난안전산업 기업의 49.6%가 연 매출 5억 이하 사업체로

소규모·영세, 수출 경험은 전체 사업체의 1.7%에 불과한 실정

   - 마케팅 능력, 시장정보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호소  
○ 우수 재난안전기술의 상용화·제품화·판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* 
해소를 위해 기업의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

   * 판매 및 수출 분야 애로사항(‘19년 실태조사) : 판로개척 어려움(35.8%), 시장정보 부족(19.7%)

□ 주요 내용

○ (지원규모) 총 24개 기업, 기업별 최대 1,000만 원 까지 지원, 
컨설팅 내용·난이도 등에 따라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

 ○ (추진일정) 공모 신청(~6.30.),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(7월 중)
○ (지원분야) 상용화·홍보·마케팅, 해외진출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지원

   ※ 기업별로 분야를 달리하여 최대 2개까지 지원

분야 컨설팅 내용(예시)

제품개발  기술평가, 비즈니스모델(BM) 수립 등

상용화  생산공정 개선, 시장 검증, 인증 획득, 지식재산권 확보, 상용화 전략 등

홍보·마케팅 마케팅·홍보전략, 시장조사, 상품기획 등

무역·물류 해외수출정보, 관세정보, 물류시스템, 수출입 절차 등

해외 진출 해외 유통채널 영업전략, 전시회 참가 기획, 타켓 국가 시장조사 및 
바이어 발굴 등 진출 지원, 해외 인증, 해외 공공조달 입찰 자문 등

기타 위 사항 이외에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자문

   * 행정안전부(www.mois.go.kr) 및 한국능률협회(www.kma.or.kr) 홈페이지 참조


